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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, 이달의 신간
- 「성별 맞춤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」 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

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‘성별 맞춤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’을 발간했다.

 최근 반려견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

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동물교감치유가 주목받고 

있다.

 이번 책은 남성과 여성의 심리·행동적 특성을 고려해 반려견과 함께 실천

할 수 있는 맞춤형 동물교감치유 활동을 소개한 실용 안내서다. 별도의 전문 

장비나 시설 없이도 반려견과 하루 10~15분 정도 일상에서 같이 할 수 

있는 활동을 보여준다.

 주요 내용은 △반려견과의 교감 수준 진단 △성별 특성에 따른 동물교감

치유 이해 △남성 맞춤 프로그램 △여성 맞춤 프로그램 △안전 수칙 △활

동 기록지 △자주 묻는 질문 등이다.

 특히 활동 참여자가 반려견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

동물복지 원칙을 반영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도 함께 실었다. 

 또한, 반려견 보호자뿐 아니라 치유농장, 교육기관, 복지시설 등에서도 활

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사례와 실천 방법을 수록해 현장 활용성을 

높였다.      

붙임. 책자 표지 및 목차

담당 부서

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 장  성필남 (063-123-1234)

동물복지과 담당자 연구사 양가영 (063-123-1234)

붙임  책자 표지 및 목차



농촌진흥청, 이달의 신간
- 「혹서기 대비 양돈농가 대응 방안」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돼지의 생산성 저하와 

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‘혹서기 대비 양돈농가 대응 방안’ 안내책(리플

릿)을 발간했다.

 이 책에는 돼지 분당 호흡수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 판단 기준을 비롯해 

물·바람·냉방·사료 관리 요령을 담았다. 또한, 모돈·비육돈·웅돈 관리 방법과 

정액 관리 기술, 폭염 전 시설 점검표, 폐사 위험 개체 발견 시 조치 방법 

등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다.

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양돈농가 여건을 고려해 국문을 포함한 4개 

국어(국어, 영어, 네팔어, 태국어)로 제작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

했다. 

 언어가 다르지만, 모든 책을 같은 그림과 내용으로 구성해 농장주와 근로

자가 함께 내용을 확인하며 폭염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.

 전국 양돈농가에 책을 배포하고,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도 전자파일

(PDF)로 볼 수 있다.

붙임. ‘혹서기 대비 양돈농가 대응방안’ 리플릿

담당 부서

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 장  김시동 (041-580-3440)

양돈과 담당자 연구사 김조은 (041-580-3454)

붙임 「혹서기 대비 양돈농가 대응방안」 리플릿 


